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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매틱 기어가 대부분인 요즘 사이드 브레이크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

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어떤 기능을 하며, 제대로 활

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평지 주차에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이드 브레이크는 손잡이가 운전석 측면에 위치

하고 있어‘사이드 브레이크(Side break)’라 부르며, 

주로 주차 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주차 브레이크’

라고도 부른다. 레버식과 페달식이 대중화되어 있으

며 최근 들어 전자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오토

매틱 자동차의 경우 주차 시 P(파킹) 기어에만 놓아

도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지에 주차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는 것이 올바른 주차 습관이다.

◈ 경사로에 주차할 땐 P만으로 부족!

자동차 기어의 P상태는 기어를 작은 걸쇠로 걸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걸

쇠는 각도가 높은 경사로에서 차량의 무게를 견디

기에는 크기가 매우 작다. 아무리 작은 소형차라도 

1,000kg 가량이기 때문에 가파른 경사로에 차를 세

웠을 때에는 기어를 고정하는 걸쇠의 내구성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이 걸쇠가 부러질 경우 차가 앞

으로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사이

드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브레이크의 

경우 유압으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아서 차를 세

우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는 케이블을 당겨 라이닝을 

이용해 뒷바퀴의 브레이크 드럼이나 축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경사로에 주차를 하더라도 타이어 마찰

사이드 브레이크 제대로 활용하기

아직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낮 자동차 안은 열

기로 후끈하다. 그래서 운전 중 에어컨을 작동하기도 한

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에어컨을 틀면 악취와 

곰팡이가 차내에 가득 퍼지게 된다. 본격적인 더위가 닥

치기 전에 미리미리 에어컨 청소를 해 두자. 

 

▣ 송풍구 청소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퀴퀴한 냄새가 난

다. 이 같은 악취의 원인은 에어컨 내부와 송풍구에 쌓인 

물기로 인해 생겨난 곰팡이이다. 따라서 차량용 에어컨 

청소는 송풍구를 닦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물걸레로 송풍구에 쌓여 있는 이물질이나 물기

를 닦아준다. 이후 면봉에 세정제를 살짝 묻혀서 송풍구 

내부도 닦아준다.

이렇게 송풍구를 청소했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난다면, 

1분가량 잠깐 히터를 틀어준다. 히터가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이 송풍구 내부의 물기를 건조해주고, 곰팡이 증식

을 억제하기 때문에 냄새가 사라진다.

 

▣ 필터 교체

에어컨 필터는 

차내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를 정화

해주는 역할을 해, 

쾌적한 실내를 유

지하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차

량용 에어컨 필

터는 6개월 혹은 

10,000km 주행 

시마다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어컨 필터는 자동차 글로브 박스 안쪽에 위치해 있

다. 따라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려면 일단 글로브 박스

를 열어야 한다.

더위 잡아주는 ‘자동차 에어컨’ 청소법

글로브 박스 안쪽 좌우에 있는 스토퍼(글로브 박스를 

지지하는 장치) 스토퍼를 돌려서 뺀 뒤, 글로브 박스 바

깥쪽의 고정핀도 분리한다. 그러면 글로브 박스가 스르

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에어컨 필터 케이스가 보인다. 그 

후에는 케이스에서 오염된 에어컨 필터를 제거하고 새 

필터를 넣어주면 교체 작업이 끝난다.

  

▣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사용하기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싶다면, 

에어컨 곰팡이 제

거제나 에바포레

이터 클리너 등의 

자동차 에어컨 세

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송풍구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린 뒤 

송풍 모드를 약 3분가량 켜주면 더욱 확실하게 에어컨 

속 곰팡이를 없앨 수 있다.

에어컨 세정제는 그 용도에 맞게 정량만 사용해야 

한다.

력이 버티는 한 바퀴가 구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이럴 땐 사용 주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필수인 사이드 브레이크도 기

온이 영하를 기록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다. 영하의 온도에서 장시간 야외 주차 시, 수분에 의

해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이 얼어붙어 사이드 브

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추운 날씨에는 기어를 P(파킹)에 놓고, 차량이 밀릴 

것을 대비해 바퀴 하단에 고임목 혹은 벽돌을 고여 

놓는다. 고임목이 없을 경우, 차량 방향이 내리막을 

향할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쪽으로, 오르막을 향할 

경우 보도블록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 놓으면 

차량 전, 후방 범퍼가 보도블록과 충돌해 차량이 경

사로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